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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태 사태 진상조사단, 강원도 현장 방문에서

김 지사의 ‘무책임한 고의부도’를 확인 

- 강원중도개발공사 ‘계약서 상 회생신청 절차 개시는 부도 사유’ -

- 김 지사는 면담 회피하고 레고랜드 관련 국회 포럼 참석 - 

- 부지사 등은 중앙부처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 -

 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(단장 김종민)은 강원도 현장을 

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.

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(이하 진상조사단)은 우선 이번 사태

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

진행했다. 송 대표는 “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”면서 “회생 

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”라고 호소했다.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

사 경영기획본부장은 “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”라면서 “기한이익상실 

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”라고 설명했다.

 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,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

면담을 회피했다.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“계약

서에 회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”고 주장했으나, 강원중도개발공사

에 따르면 계약서에 ‘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’라는 문구가 있다고 

한다.

  정 부지사 등은 회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

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“확인해봐야 한다”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, 실무

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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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

 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

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.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

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“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”고 주장을 하였다.

  /끝/


